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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힘내요! 달마부장’ 내일부터 본지 연재｜박성훈 작가를 만나다

“이젠 훈남작가라는 말이 민망합니다.” 10여년 전 ‘정우성 닮은 작가’로 알려지며 인터넷에 사진이 떠돌았을 정도로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던 박성훈 작가가 제주도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했다. 세월이 흘러 군살이
좀 붙긴 했지만 여전히 멋진 외모를 간직하고 있다. 모니터 속의 캐릭터는 달마부장이다. 사진제공 ㅣ 박성훈 작가

직장생활을 소재로 한 소소한 에피소드
와 사회풍자를 통해 큰 웃음을 안겨주는 만
화 ‘힘내요! 달마부장’이 11일부터 독자들
을 찾아간다. 6년 여간 일간 신문에 연재되
며 ‘국민 직장인만화’로 사랑받았던 달마
과장의 후속편이다. 스포츠동아 독자들에
게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
제주도에서 집필에 여념이 없는 박성훈 작
가가 연재를 앞둔 소감과 달마부장에 대한
뒷이야기를 전해 왔다.

-11일부터 ‘힘내요! 달마부장’ 연재가 시작됩
니다. 달마과장 시절부터 애독했던 독자들을
비롯해 많은 분들이 달마부장의 컴백을 기다
리고 있을 듯합니다.
“반갑습니다. 저도 평소 즐겨보는 스포츠
동아를 통해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
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신
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, 그리고 독자들께
조금이나마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
도록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 최선을
다하겠습니다.”
-1993년에 만화작가로 데뷔하신 것으로 알고
있습니다. 만화가가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.
“당시에는 성인만화잡지가 창궐하던 시기
라 비교적 수월하게 데뷔할 수 있었습니
다. ‘할루씨에이션’이란 단편을 정말 정성
들여 준비해 투고 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
습니다. 한동안 성인 코믹만화를 그리다가
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성인코믹
에서 가족코믹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오게
되었습니다.”
-전작인 달마과장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
디테일한 회사생활이 그려집니다. 직장생활을
안 해보셨을 텐데,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떻게
취재하시는지.
“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취재를 많이
하는 편이고,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공감할
수 있는 에피소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. 직
장생활은 안 해봤지만 군대에서 행정병을
했는데 직장생활과 참 많이 닮았던 것 같

습니다. 군대나 회사나 바뀌려고 노력은 하
지만 참 바뀌지 않는 곳 같아요(웃음).”
-달마과장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달마부장을
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.
“달마부장은 달마과장의 연장선에 놓여있
긴 하지만 달마부장만으로 충분히 재미를
느끼실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의 웃음 코드
는다양해서모두만족시킬순없습니다.하
지만 달마부장에서는 반전, 슬랩스틱, 공
감, 풍자 등이 골고루 어우러져 누구나 재
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”
-현재 제주도에서 집필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
로 알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는 것
은 많은 작가들의 로망이기도 한데요. 제주생
활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요.
“하하, 그런가요? 아이가 자연과 함께 살
고 싶다고 해서 8년 전 무작정 내려왔습니
다. 제주도에 내려와서 시작한 작품이 달마
과장이었습니다. 서울에서 살 때는 못 느꼈
던 일들이 한 발치 떨어진 제주도에 내려
오니 바로 느껴지더군요. 바쁜 도시의 직
장생활이나 빠듯한 서울 생활이 어땠는지
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.”
-달마과장의 경우 사진을 찍은 듯 세밀한 배
경그림이 큰 화제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고퀄
리티 배경을 그리시는 이유는.
“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한국만화는 일
본만화와 비교했을 때 퀄리티나 디테일이
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배경이
라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자고 애썼는

데 그게 지금의 그림체로 정착된 것 같습
니다. 독자들이 만화를 볼 때 정말 어딘가
에서 벌어질 것 같은 현장감이나 몰입감을
갖도록 하는 데에 배경의 디테일은 큰 역
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”
-박성훈 작가의 훈훈한 외모가 인터넷에서 화
제가 되었습니다. 당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
궁금한데요. 실은 달마과장을 보고 작가도 비
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.
“예전 싸이월드 시절의 사진, 인터뷰 사진
이 어쩌다 인터넷에 돌았습니다. 벌써 10년
도 더 된 일이라 지금은 전혀 사진과 같은
외모가아닙니다(웃음).훈훈한외모라는댓
글을 볼 때마다 괜히 사기 치는 것 같은 기
분이라 부끄럽습니다. 저도 달마부장처럼
눈썹이 짙고 눈이 부리부리해서 닮았다고
생각합니다. 머리도 빠지기 시작해서 조만
간 달마부장 실사판이란 소릴 듣게 되지
않을까 싶습니다.”
-언젠가 달마이사, 달마상무, 달마사장을 볼
수 있는 날이 올까요.
“달마부장을 하게 될 줄 생각지 못했는데
많은 분들이 달마과장과 오덕후, 혜란이 등
의 캐릭터를 사랑해주시고 그리워해 주셔
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25
년 동안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랑받
은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욕심 같
아선 달마부장을 잘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
좋은 작품, 사랑받는 캐릭터로 키워가고 싶
습니다.” 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고달픈직장생활…달마부장님, 웃음을부탁해!

정우성닮은작가?꺠10년전사진
직장생활안해봤지만재미보장
누구나공감하는직장인의애환
‘달마부장’ 보면서날려버리세요

만화작가들에게캐릭터를만드는것은큰
숙제다. 얼마나 매력적이면서 독자에게 공
감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를 완성하느냐가
작품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.

그렇다면달마부장이라는희대의인물을
탄생시킨 박성훈 작가는 어떻게 캐릭터를
구성하고 만들어낼까. 박 작가는 “사람을
관찰하는 것이 취미”라고 했다. 이렇게 주
변에서 관찰한 인물들의 성격을 과장해서
작품의 캐릭터를 만들곤 한다.

물론 작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캐릭터
를 꺼낼 때도 있다. “내 안에 있는 독특한
성격들, 삐뚤어진 근성들이 캐릭터로 나타
날 때가 있다”고 했다. 하지만 박 작가만의
원칙이 있다. 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
도로 기분 나쁘거나 혐오스런 인물은 만들
지 않는다는 것이다.

그렇다면 달마과장(달마부장의 전신)은
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.

“주인공은 ‘무조건 개성있게’라는 생각
으로 그렸다. 눈은 부리부리하고 짙은 호
랑이 눈썹에 인자한 얼굴을 하는 것이 좋
겠다고 생각했다.”

그런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 어디선가 본
듯한 얼굴이 나왔다. 달마도에서 본 달마대
사와 느낌이 닮았다. 박 작가는 “이왕 이렇
게 된 거”하는 기분으로 주인공의 귓불을
큼직하게 과장해서 그려 넣었다.

이렇게 해서 둥그렇고 수박처럼 커다란
얼굴, 시원한 이마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
진 ‘국민 직장인’ 달마과장이 탄생하게 되
었던 것이다. 양형모 기자

호랑이 눈썹…큼직한 귓불
주인공은 무조건 개성있게

박성훈 작가
▲1972년 서울 태생 ▲1993년 만화
가 데뷔 ▲1996년 빅점프에 ‘미친 사

람들’ 연재 ▲2003년 ‘A. U. HAPPY?’ 출
판 ▲2006년 야후닷컴에 ‘콩가루’ 연재 ▲
2009년 포커스에 달마과장 연재 ▲2012년
티스토어웹툰에 ‘엄마는외국인’연재▲대
표작 ‘콩가루’, ‘달마과장’

달마부장은 어떻게 탄생했나?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